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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어원 연구의 의의 및 역사

어원 연구의 기본 동기는 사물에 대한 근원을 캐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원적 욕구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이남덕, 1985:17).

어원 연구는 문헌의 부족으로 연구자의 추론과 직관이 작용하는 학문

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프랑스의 빠리 언어학회가 1886년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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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원에 대한 논문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는 회칙을 제정한 사례

(김진우, 1987:43 재인용)로 보듯이 어원 연구는 학문으로서의 약점도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중 어휘 교육 분야에 어원이 많

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뜻을 알지 못하는 어휘에 접했을

때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원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뜻을 모르는 어

휘의 의미를 추론하기 쉬운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영

어를 배울 때 라틴어나 불어에서 유래한 기본적인 어휘의 어원을 알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영어 어휘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어원을

응용하여 그 어휘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어의 경우에도 어원을 적용하면 어휘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어렵고 복잡한 어원이나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어원에 접

근하기보다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어원부터 접근해보고 파생어를 만드

는데 기여하는 접두사나 접미사의 어원에 한정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교육에 시사점을 던질 의도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연구를 적용하여 외국인이 한국

어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어력이

뛰어난 접두사와 접미사를 이해함으로써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

다. 파생어가 될 때 접두사와 접미사가 어휘에 더하는 새로운 의미를 파

악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조

어력이 뛰어난 접두사와 접미사들의 어원을 알게 하여 조어력이 높은

기본 어휘의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어원을 단지 암기하는 식

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탐구학습을 통하여 외국인 스스로 접사의 기

능과 접사의 어원을 추론1)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서 미지의 어휘

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원을 통하여

어휘력의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론에서 접

1) 여기에서 어원을 추론한다는 것은 국어학의 어원론에 입각한 연구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어원의 의미를 참고하여 어휘에 대한 직관력을 높인다는 단

순한 의미이다.

362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지도방안연구:고유어접사의어원및뜻풀이를중심으로

미사, 접두사의 어원 및 뜻풀이를 자료로 제시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탐구학습

에 필요한 질문 유형 몇 가지를 예시하겠다.

어원 연구의 역사는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제1단계(개화이전)는 실학시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전근대적 어원

연구 시기로 계통론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때라 할 수 있다. 우리말은

첨가어에 속하고 중국어는 독립어에 속하여 계통론상 전혀 다른데도 우

리말의 어원을 한자 어원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이 단계의 어원론 연구

이다. 한자와의 유연성을 확립함으로써 고유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의

미론적 고찰이 주류를 이루는 학풍의 시기이다.

제2단계(개화 후∼해방 전)는 개화 의식이 싹튼 뒤에 일제침략에 항

거하면서 민족적 자각과 자주성의 확립을 언어연구에 투사시켰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원 연구시기이다. 비교언어학적 방법에 적게 의지하고

문헌어의 상고를 위주로 한 어원 연구 단계이다. 개화기 이후에 서양 언

어학의 도입으로 우리말 계통론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여, 우리말과

중국어를 관련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전 시대의 과오를 지양하고, 우

리 고유어에 대한 어원을 우리말 자체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특징이나

아직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헌어의 훈고,

주석을 시도하는 가운데 어원을 밝히려고 한 단계이다.

제3단계(해방 이후)는 서구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비교언

어학의 연구 성과를 참고한 어원 연구 시기이다.

최창렬(1986)은 음운사적 연구 방법을 중시하고 의미론적인 안목을

경시한다면 어원론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어원 연구에 있어서 의미론적 관심을 주축으로 하여, 음운사적, 어휘사

적, 비교언어학적 연구 방법의 도움을 얻어 어원 연구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원에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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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원 연구의 방법

어원 연구의 방법으로 어원론 연구의 대상을 순수한 우리 고유어로

잡고 그 어휘를 형태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필요한 작업이 문헌어의 검

토라고 이남덕(1985:32)은 밝히고 있다.

이남덕의 견해처럼 어휘를 형태 분석하고 역사적 연구로 문헌들을 일

일이 검토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접두사와

접미사의 어원은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을 토대로 일일이

찾아 국어 사전을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가나다순

보다는 의미가 유사한 접사끼리 한데 묶어 기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하여 의미별로 열거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 본론

1 . 접두사 , 접미사의 어원 고찰

접두사, 접미사, 많은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등을 알면 많은 수의 모

르는 어휘의 뜻을 짐작·파악할 수 있다. 조어력이 뛰어난 한자는 한자

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한 이해는 그들로서

이루어진 복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새로운 개념을 나

타내는 어를 만들 수 있게 한다(이충우, 1994：41).

접두사와 접미사는 새말2)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하는 생산적인 어

휘 형태소이다. 또한 접두사와 접미사 중에서 어원을 알고 이를 통하여

2) 기존의 말과는 달리 새로운 어근으로 새말을 창조하는 방법과 이미 있던 말
이 재료가 되어 새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 두 가지 방법 중 이미 있던 말
들의 새로운 조합에 의한 합성어 (compound w ord)나 파생어는 새말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가장 생산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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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알았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어휘의 의미에서 모방과 유추로 모르

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따라서 파생

어를 이루는 접사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은 어휘 이해 확대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 어원을

살펴보고 이를 어휘 지도에 적용하고자 한다.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은 접사, 조어력이 큰 접사, 한자어

보다는 고유어의 접사를 살펴보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

적에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원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한자

어3)의 언급이 불가피함을 밝힌다.

1 ) 접사의 정의 및 접사 뜻풀이의 문제점

접사4)란 어기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어휘 단위이다. 그러므로 접사

는 어떠어떠한 어기에 붙어, 어떠어떠한 의미를 더해, 어떠어떠한 문법

범주의 파생어를 만드는 말 과 같은 틀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5) 접미

사와 접두사를 구별하는 것은 어기의 앞에 붙느냐 어기의 뒤에 붙느냐

에 따른 것이다.

김창섭(1992)은,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품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매(每)- 는 명사를 부사화하고(예. 매-일, 매-

주, 매-월, 매-달, 매-년, 매-해), 대(對)- 는 명사나 어근을 관형사화한

3)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단계에서는 한자어나 한자의 학습이 비능률적
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고 한자
어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기초적인 한자어 일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어휘가 전문화되거나 학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한자어가 다수를 이루

기 때문에 한자어 및 한자의 교육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

4 )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를 접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파생접사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파생접사중에서 영접사를 인정
하는 (예를들면 신- (동사어기)+영접사→신 (명사)) 견해도 있으나 영접사는 본
고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명시적인 접미사와 접두사가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경우만 살펴보겠다 .
5 ) 이익섭(1975)의 형태론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김창섭(19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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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대일·대미 정책 대일본, 그리고 대미국 정책)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접미사는 일반적으로 파생어를 특정의 품사가 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서 접사의 품사 관련 기능을 밝혀 뜻풀이를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어기 선택 제약을 명시하고 접사가

붙음으로써 달라지게 되는 의미 차이인 평가적 의미를 사전의 뜻풀이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은 국어사전 기술의 문제이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게

되는 외국인의 어휘확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사의 어원을 살피고

그 용례를 일일이 기술하는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접사의 어원이나 품사 전환 여부, 일반적 뜻풀이를 보이

고 세부 항목으로 관련된 파생어 일군을 나열하여 보이겠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첫째로 어느

정도의 어휘를 용례로 제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주

요 어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Wiliam

Collins and Sons(1979)는 주요 어휘를 결정하는 8가지 지침서로 1. 빈

도, 2. 범주(상위어를 우선 순위로 한다. 예를 들면 음식[1], 고기[2], 양

고기[3], 구운 양고기[4] 등), 3. 의사소통적 필요, 4. 관련 어휘부(칼, 포

오크, 스푼과 같이 연관된 어휘를 함께), 5. 이미 알고 있는 어휘, 6. 새

어휘, 7. 문체와 관련된 어휘, 8. 관용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6) 이 지침

서에 따르면 빈도와 범주, 의사소통적 필요는 주요어휘 선정의 주요기

준이 된다. 이 지침에 근거하여 주요 어휘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필자의 직관이 개입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둘째, 어원으로 본다면 접사가 아닌 것들이 현대 국어에서는 어원의

의미가 퇴색하였거나 단독적인 어휘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어휘가 있었

다. 이를 접사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넣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

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살갗의 -갗은 중세국어에서는 단독적

으로 가죽(皮)의 뜻으로 쓰인 명사이기 때문에 어원을 살펴보는 통시

적 관점에서는 접미사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이지만 공시적인 입장에서

6) Evelyn Hatch , Cheryl Brow n (1996), Vocabulary , Sem antics , and Lang-
uage Education , Cambridge Language T eaching Library ,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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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립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접미사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경우이다. 반면

에 어원으로 본다면 파생어로 처리할 수 있는 어휘가 현대 국어에서는

파생어로 분석하기보다는 단일어로 취급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도 있

다.7) 예를 들면 마중은 맞+웅으로 어원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려는 경

향이 있으나 현대어에서 단일어로 보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다.

2 ) 접사에 대한 연구사 8 )

접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공시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공시적 연

구는 그 방법에 따라 전통문법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구문문법적인 방

법에 의한 연구, 변형생성문법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전통문법적인 연구로는 주시경(1910), 최현배(1937), 이희승(1955), 정

인승(1956)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품사론 속에서 파생접사에 의한 조

어법을 연구하였다.

구조문법적 연구에서는 파행접사나 굴절 접사의 차이점을 기술언어

학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이숭녕(1961), 김민수(1960), 허웅(1963)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등장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송철의(1977)는 최

초로 생성형태론에 입각하여 파생어를 연구하였다. 심재기(1980), 이경

우(1981), 김창섭(1984), 송철의(1985), 이병근(1986), 조남호(1988) 등이

생성형태론의 이론적 배경 아래 파생어에 대한 형태, 통사, 음운, 의미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시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송철의(1983)를 들 수 있으나 미진한 분야

이다.

3 ) 접두사 어원 및 뜻풀이

고유어 접두사가 붙는 품사별 분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9)

7) 이와 관련된 연구로 송철의 (1983), 파생어 형성과 공시성의 문제 논문을 들
수 있다 .

8 ) 기주연(1994), 근대국어 조어법 연구(1) , 태학사 , p.10∼1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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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언에 붙는 것

갓- :-스물, -서른

날- :-고기, -가죽, -감자

넛10)- :-손자, -할머니

② 용언에 붙는 것

드- :-높다, -날리다

돋- :-보다, -보이다

늘- :-볶다, -부수다, -까불다

③ 체언, 용언에 두루 붙는 것

덧- :-걸리다, -내다, -붙이다, -이불

애- :-찧다, -빨다, -호박

올- :-되다, -밤, -콩

④ 체언, 부사에 두루 붙는 것

맨- :-먼저, -나중, -앞, -처음

외- :-나무다리, -아들, -동딸, -따로

고유어 접두사는 <①체언에 붙는 것, ②용언에 붙는 것, ③체언, 용언

에 두루 붙는 것, ④체언, 부사에 두루 붙는 것>으로 四大別할 수 있으

나 결국 고유어 접두사는 <①체언에 붙는 것, ②용언에 붙는 것, ③체

언, 용언에 두루 붙는 것>의 3종으로 귀납된다고 보겠다.

부사에 붙는 2종의 예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체언에 붙는 것이 어의

상 유추작용으로 부사에도 붙게된 것이라 본다. 따라서 고유어 접두사

9) 성환갑(1972), 접두사 연구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국래 (1973)에서 재
인용.

10) 이희승 편저 (1986),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넛- : 아버지의 외숙이나 외숙모와 자기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넛손자 : 누이의 손자
넛할머니 : 아버지의 외숙모
넛할미 : 《옛》대고모
넛할아버지 : 아버지의 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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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언과 용언에 붙는 것이라 해도 큰 잘못은 없을 듯하다.

(1) 관형사형 접두사11)

고유어 접두사 중에서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구실을

하는 접두사로 이를 관형사형 접두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접두사의

어원과 뜻풀이, 대표적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야생의 여부를 나타내는 접두사

개- : 야생의 , 마구되어 변변치 못한의 뜻을 가진 접두사로 알려진

개- 는 참- 의 대립 접두사로 돌- 과 같이 하천의 뜻이고 개

[浦]의 접두사 전용이다.

개버들, 개살구

돌- : 참- 의 대립 접두사로 하천(河川)의 뜻이다. 돌- 은 돌[石]이

아니라 도랑의 의미이다.

돌미나리(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고 도랑에서 저절로 자라난

미나리), 돌삼[野麻]

들- : 참- 의 대립 접두사로 들[野] 또는 야생의 뜻으로 쓰인다.

들깨, 들쑥

참- : 썩 좋은(眞)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에서 유래하였다. 참- 의

대립 접두사는 들- , 돌- , 개- 등이 있다.

참기름, 참깨, 참외, 참나물, 참말, 참빗, 참나무, 참조기, 참싸

리, 참숯, 참새, 참먹, 참대

찰- : 眞, 粘 (끈기가 있고 차진)의 뜻으로 찰- 의 대립 접두사는 메-

이다.

찰떡, 차돌, 차조, 찹쌀

메- : 찰- 의 대립 접두사로 뫼[山]의 전용이다.

멥쌀(메+ +쌀), 메조

11) 접두사의 유형을 관형사형 접두사와 부사형 접두사로 분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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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에 관련된 접두사

갈- : 가늘다, 작다의 뜻으로 가늘다에서 생긴 것이다.12)

갈가마귀, 갈거미, 갈새, 갈풀, 갈대

말- : 명사 앞에 붙어 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말벌, 말매미

족- : 小의 뜻으로 젹다의 차등어 죡다의 전용으로 보인다. 져곰, 죠

곰의 죡이 그 예이다.

족박

쥐- : 작은 것을 나타낸다.

쥐참외

한- : 큰이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옛말 하다(크다, 많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고비, 한여름, 한겨울, 한낮, 한복판, 한더위, 한밤중

황- : 한이 변한 것으로 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훈몽자

회에 한새라는 표현이 나온다.

황소, 황새, 황개구리

※ 시간과 관련된 접두사

해- : 새해에 된 것임은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주로 과일이나 곡류, 가

축 등에 쓰이는 접두사이다.

햇보리, 햇과일, 햅쌀, 햇병아리

풋- : 어리다, 미숙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인데 풀에서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풀에서 생겨난 풋- 은 풀과 같은 성질이 많은의 뜻으로 채

12) 허웅은 갈- 을 가늘다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주연 (1994)
은 갈- 의 어원을 한자어 褐 (갈)에서 찾아야 옳을 것 같다고 보고 褐色(갈
색)은 검은 빛을 띤 주황색인데 갈범 , 갈지게 (→갈지개), 갈외 (→가뢰) 등
에 공통되는 색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그밖에도 갈가자미, 갈거미 , 갈고등
어처럼 일부 동물 이름 위에 붙는 접두사로 색깔의 특성 때문에 붙는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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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지 않거나 여물지 않은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오늘날 풋- 은

그 뜻이 추상화되어 풋사랑에서처럼 익숙하지 않은이란 뜻과

풋낯에서처럼 깊지 않은이란 뜻도 나타내고 있다(안옥규

1994:319).

풋감, 풋고추, 풋곡식, 풋김치, 풋나물, 풋담배, 풋대추, 풋벼,

풋사과, 풋솜, 풋과일, 풋콩, 풋잠, 풋사랑, 풋나기

올- : 早(이른)의 뜻으로 쓰인다.

올벼, 올밤, 올병아리

늦- : 올- 의 대립 접두사 늦- 은 형용사 늦다의 어간이 전용한 것이

다.

늦벼

갓- : 이제 막, 겨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갓스물, 갓서른

※ 상태, 위치와 관련된 접두사

맨- : 空, 無, 淡, 虛의 뜻을 지닌 말이다. 어떤 명사 앞에 쓰이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그것뿐인 뜻을 나타내는 말.

맨밥, 맨손, 맨발, 맨입, 맨머리, 맨몸, 맨주먹

맨- : 제일 또는 우두머리란 뜻을 가진 에서 유래한 것이다. ( →

→ →맨)

맨처음, 맨나중

맏- : 맨- 처럼 제일 또는 우두머리란 뜻을 가진 에서 유래한 것

이다.

숫- : 아직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을 뜻한다.

숫처녀, 숫총각

암- : 엄- (母)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미와 같은 어원의 말이다. 엄-

이 암- 으로 된 것은 모음 교체 현상이다.

암소, 암말, 암놈

홀- : 중세국어 올이 변하여 홀- 이 된 것으로 짝이 없고 혼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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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뜻이 있다.

홀어미

된- : 세다는 뜻을 나타내는 되다에서 유래된 관형사형이 몹시, 센

이란 뜻을 가진 접두사로 변화한 것이다.

된장, 된밥, 된바람, 된서리, 된고비, 된통, 된소리

날- : 어떠한 명사에 붙어서 그 물건이 익히거나 말리거나 가공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는 말.

날김치, 날것, 날고기, 날계란, 날감, 날고추, 날도둑놈, 날벼락,

날쌀, 날바늘, 날송장

호- : 호(胡)는 중국을 의미한다. 호박, 호밀, 호떡의 호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란 뜻이다.

호콩, 호박, 호말, 호밀, 호떡, 호감자

양- : 양(洋)은 서양을 의미한다.

양초, 양배추, 양철, 양잿물

군- : 쓸데없는, 가외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다.

군식구, 군것질, 군일, 군불, 군입, 군말, 군소리, 군밥, 군살, 군

계집, 군음식, 군다리미질

가랑- : >가루(粉)에 관형형접미사 -앙이 붙은 경우이다.

가랑비, 가랑니

가랑- : 가닥- (分岐)에서 유래한 말이다. 가락, 갈래, 가지, 개비 등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가랑머리, 가랑무

(2) 부사형 접두사

고유어 접두사 중에서 용언 앞에 이어져서 파생어를 만드는 접두사를

부사형 접두사라 명명할 수 있다. 접두사의 어원과 뜻풀이, 대표적 용례

로서의 어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드- : 동사 들- (擧)의 어간에서 이 탈락되어 나타난 것이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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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의 뜻을 지닌다(유창돈, 1975).

드높다

엿- : 엿다[窺]란 동사의 어근이 전용한 것이다.

엿보다

치- : 가(加)하다란 뜻인데 강세의 접두사로 쓰인다.

치솟다, 치닫다

회- : 호리다[廻]의 어간호리- 는 모음과 / /사이의 > 으로 변하

여회- 가 되었다.

되- : 돌다[廻]에 부사화 접미사가 연결되어 도리가 되고 이 탈락

하여 되- 로 변하였다. 도로의 뜻이다.

되살다, 되넘기다

빗- : 빗다의 어간이 접두사로 전용한 것인데, 빗다의 원형은 빛다

이다.

빗나가다, 빗디디다, 빗맞추다, 빗보다, 빗대다, 빗든다, 빗뚫

다, 빗맞다

새- , 시- : 색감을 나타내는 말 앞에 붙어 쓰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

원을 알기 어렵고 강세의 의미가 있다.

샛노랗다, 시뻘건

애- : 아이의 축약인듯, 처음[初]을 뜻한다.

맞- : 맞돈, 맞담배질, 맞수, 맞벌이, 맞절, 맞욕, 맞흥정, 맞장구, 맞바

꾸다, 맞먹다, 맞걸리다, 맞대다, 맞부딪다

덧- : 부사 더- 에 강세 첨가음 이 첨가되어 더의 변형 덧- 이 생

긴 것으로 보인다(기주연, 1994:94).

덧문, 덧신, 덧버선, 덧니, 덧저고리, 덧양말, 덧가지, 덧날, 덧

소금, 덧장판, 덧창, 덧입다, 덧걸다, 덧나다, 덧걸리다, 덧깔다,

덧들다, 덧붙이다, 덧신다

헛- : 어원은 한자어 허(虛)에서 온 것으로 속이 빈, 실속이 없는, 가

짜의, 쓸데없는의 의미가 있다.

헛걸음, 헛것, 헛기침, 헛말, 헛맹세, 헛발, 헛배, 헛불질, 헛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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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헛소문, 헛손질, 헛수고, 헛심, 헛웃음, 헛되다, 헛디디다,

헛듣다, 헛보이다, 헛잡(히)다

엇- : 비뚜로 , 서로 걸쳐서 , 어긋나게 , 조금의 뜻

엇가다, 엇갈(리)다, 엇깎다, 엇나가다, 엇뜨다, 엇막다, 엇먹다,

엇메다, 엇물(리)다, 엇나가다, 엇갈리다, 엇베다, 엇붙이다, 엇

비슷하다, 엇섞다

설- : 불충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설구이, 설늙은이, 설익다, 설데치다, 설때리다, 설죽이다, 설듣

다, 설다루다, 설마르다, 설맞다, 설삶다, 설잡다

짓- : 함부로, 흠씬의 뜻을 가진 접두사이다.

짓누르다, 짓밟다

4 ) 접미사 어원 및 뜻풀이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 있어서는 통사범주(품사)를 바꾸어 주는 경우

와 통사범주를 바꾸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통사범주를 바꾸어 주는

경우는 꽃+답- , 자비+롭- 과 같이 명사에서 형용사로의 통사론적 범주

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접미사가 있다. 통사론

적 범주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접미사에는 넓+다랗- 과 같이 통사론

적 범주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의미의 첨가만을 가져다주는 접미사가

있고, 먹+히- 와 같이 능동에서 피동으로의, 먹+이- 와 같이 주동에서

사동으로의 통사론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접미사가 있다(이경우,

1990:196).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어기의 품사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에 따

라 유형이 나누어지고 이때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접미사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접미사 위주로

고찰하는 것이 외국인의 어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포: 동사 - 에서 온 말로 해, 달, 날 등의 아래에 쓰이어 시간으로

얼마 동안을 나타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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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포, 해포

-껏: 있는 대로 다하여의 뜻

정성껏, 힘껏, 마음껏

-맹이: 돌맹이(돌멩이), 알맹이, 꼬맹이(? )

이남덕(1985)에 의하면 조그만 돌덩어리를 돌맹이라고 한다. 이는 물

론 돌과 -맹이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맹이는 어근 -망에다가 명

사형성접미사인 -이가 붙은 합성형으로 -망이가 맹이로 된 것은 후

행모음 / i/때문에 역행동화를 일으킨 것이다. 알맹이 , 돌맹이 두 물체

의 공통점은 적은 덩어리, 원구형의 입자와 같은 것으로 느껴진다(이남

덕, 1985:109)고 언급하고 있다. 맹이의 의미에 대한 추론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돌맹이는 방언이고 표준어는 돌멩이라고 이희승은 보고

있어 알맹이와 돌맹이가 같은 어원인 -망에서 유래했는지는 불확실하

다.

※작은 것에 관련된 접미사

-사니: -사니가 변용된 것이다. -사니는 작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

미사이다.

꼬락서니, 철딱서니

-아지: 작다는 뜻을 가진 옛말의 아 가 변하여 된 접미사이다.( →

아 →아 →아지)

바가지(박+아지), 송아지(소+아지), 강아지, 망아지

-아귀: 옛말의 아 가 변한 것인데 작다는 뜻을 가진 접미사이다.

손아귀(손을 오그렸을 때 작아지는 손바닥 즉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 사이), 입아귀(입의 작은 부분, 즉 입의 양쪽

구석)

-아리: 옛말의 아 가 변한 것으로 아지 아기 아귀와 같이 조그

마한 것이란 뜻을 가진 접미사이다(비교:-악/ -억, -앙/ -엉, -

옹/ -웅, -아기, 아지, -아리/ -어리)

375



국어교육학연구 9 (1999)

항아리, 주둥아리, 아가리(악+아리), 이파리(잎+아리)

-둥이: 동이가 변한 것으로 아이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쌍둥이, 세쌍둥이, 싱검둥이(싱겁게 구는 아이)

-질: 되풀이되는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손가락질, 숨박꼭질, 곁눈질, 바느질, 톱질, 솔질, 다림질

-박질: 꽂혀진다는 뜻을 가진 동사 박다의 어간 박에 행동을 나타

내는 접미사 질이 붙은 것이다.

곤두박질, 달음박질, 뜀박질

-쟁이: 장(匠)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고유어이다.

삼국사기 , 고려사 에서 -쟁이의 본래 형태인 자를 나타

내기 위하여 이두식 한자 尺(척)을 써왔다. 이 尺(척)이 꺽자

이(키 큰 사람), 칼자이(지방 관청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처럼 자이로 되고 다시 장이→쟁이로 변하였다. 어떤 분야

의 기술을 가진 직업인 또는 기술자를 의미한다.

미쟁이

-방이(뱅이): 동사 어간에 결합되어 명사를 만든다. 현대어에서는 -

뱅이의 형태로 쓰인다.

장돌뱅이, 안즌뱅이

-머리: 일정한 명사 어근을 속되게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버르장머리(버릇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인정머리, 심술머리

-갈(→깔): 갈래와 가닥을 뜻하던 옛말 의 준말 형태이다.

빛깔, 색깔

-치: 명사 또는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붙어 어류 명사를 나타낸다.

넙치, 갈치, 참치, 가물치

-초리: 꼬리를 달리 이르는 말로서, 꼬리처럼 가늘고 뽀족한 끝을 말

한다.

눈초리, 회초리, 제비초리

-답다: 다 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엇과 같다 또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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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다

-내: 마지막에 이르러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마침내, 끝내

-끼리: 여럿이 함께 패를 지음을 나타내는 말.

우리끼리, 저희들끼리

-스름하다: 빛깔을 나타내는 말이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말의 어간

에 붙어서 빛이 태가 나고 가장 옅다는 뜻 또는 그 형상과 비

슷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접미사.

거무스름하다, 둥그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자위: 옛말 (核)에서 유래한 말로 핵심이란 뜻을 지닌다.

노른자위, 흰자위, 눈자위

-들: 명사에 붙어 복수를 나타낸다.

아이들, 학생들, 나그네들

<품사 전성에 관여하는 접미사>

명사화 접미사

-이(옷걸이), -암/ -엄(무덤, 주검), -옴/ -움(춤), - /음(그림, 게으

름, 주름), -개/ -게(날개, 집개, 지게), -애/ -에(노래, 우레, 마개), -

기(글짓기, 외우기, 쓰기), -아리/ -어리(귀머거리) 등

형용사화 접미사

-답(꽃답다, 정답다), -롭(새롭다, 상서롭다), -압/ -업(반갑다) 등

부사화 접미사

-이(헛되이), -오/ -우(비로소, 마주) 등

사동접사 및 피동접사

-이- , -히- , -리- ,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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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탐구학습을 통한 어원 이해와 어휘 확장 교육

언어 영역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 탐구학습 방법의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는 김광해(1992)를 들 수 있다. 언어지식 자체를

교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언어지식의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체

험하게 하는 것이 탐구학습이다. 탐구학습을 통하여 파생어의 유형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파생어의 형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인 것을 감안하여 깊이 있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언어

사용 측면에 입각하여 용인될 수 있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지도하도록 배려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할 유형을 예시하겠

다.

<목표>

1)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별하고 형태 분석하여 접사를 찾아본다.

2) 파생접사의 특징에 대한 이해

3) 접사가 파생어의 의미에 주는 영향 이해

4) 언어사용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 구별

<대상>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중 고급 수준

<질문 유형 예시>

접두사와 관형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질문에 활용할 사항들*

접두사가 어기와 결합 시 결합할 어기가 제한되어 있다.

반의어를 만들기 어렵다. (맨머리 v s *덮은머리/ 첫사랑 v s 둘째

사랑/ 헛기침 v s 참기침/새살림 v s 헌살림/ 윗사람 v s 아랫사람/

외다리 v s 두다리)

접두사와 어기를 분리하여 접두사와 어기 사이에 수식어를 넣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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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사는 홀로 쓰이지 않는다. 들기름(파생어)의 들 v s 들짐승

(합성어)의 들

Ⅲ . 결론

뜻을 알지 못하는 어휘에 접했을 때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원을 조금

이나마 알고 있다면 뜻을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중 어휘 교육 분야에서 어원이 주는 시

사점은 크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연구를 적용하여 외

국인이 한국어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작업으로 파

생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고유어 접두사나 접미사의 어원에 한정하여

어원과 뜻풀이, 대표적 용례를 제시하였다. 또 이를 교수 학습하는 방법

으로 탐구학습의 질문 유형을 제시하였다. 굳이 접두사와 접미사를 선

택한 이유는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원을 통하

여 어휘력의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론에서

접미사, 접두사의 어원 및 뜻풀이를 자료로 제시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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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지도 방안 연구

-고유어 접사의 어원 및 뜻풀이를 중심으로 -

권 순 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중 어휘 교육 분야에 어원이 많은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뜻을 알지 못하는 어휘에 접했을 때 보편적

으로 알려진 어원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뜻을 모르는 어휘의 의미

를 추론하기 쉬운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 연구를 적용하여 외국인이 한국

어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 연구는

진행되었다.

본론에서는 어원을 중심으로 접두사와 접미사의 의미를 기술하여 학

습자료로 제시하고 유사한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 작업을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파생어의 문법적 기능을 외국인들이 배울 때나 교사가 가르칠

때 적용할 수 있는 탐구학습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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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Study on the Korean words teaching as a foreign language :

In case of prefix & suffix meaning and root word

Kw on , S oon - H e e

It is important to teach and learn Korean w or ds as a foreign language,

becaus e the w ords are basis for communicat iv e competence. I suggested that

the learning of r oot of prefix or suffix is v ery us eful for for eigner to learn

m any kinds of w or ds . If y ou know the m eaning of a pr efix or suffix , you

can infer the meaning of unfamiliar w or ds . T her efore I descr ibed many

ex amples of different kinds of prefix and suffix w hich ar e chos en on the

basis of w or d r oot . Also I suggested that inquiry teaching method is

effectiv e t o learning the meaning of w ords and grammar about deriv at iv e

w 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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